
휘둘리는 에너지세제 개편
정정부가 정유기업과 석유제품 판매업자들의 반발을 이

유로 에너지세제 개편을 원점으로 돌리면서 등유 소비자

가격 인하에 착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한「민

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세미나가 바로 의혹의 진

원으로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연료 수급불균형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연탄에 대한 등유의 상대가격비율이 유효열량 기준 1 9 9 5년 1 . 1 2에서 2 0 0 4년 3 . 8배로

확대됨에 따라 최근 5년간 등유 소비는 38% 감소한 반면 연탄 소비는 21% 증가해 에너지의 적정가격수준

유지 및 수급안정을 위해 에너지가격의 합리화가 필요성하다고 얼토당토않은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연탄가격을 1 9 8 9년 이후 단 한차례 인상하고 연탄에 대한 정부의 지원액을 1 9 8 9

년 개당 2 . 5 0원에서 1 9 9 5년 4 9 . 5 0원, 2000년 1 4 1 . 2 5원, 2005년 1 7 9 . 6 0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등유와 연탄의 상대

가격비율 격차가 커져 등유 소비가 줄어들고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고유가가 지속될 것을 감안할 때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화가 절대적으

로 필요하기 때문에 연탄 수요를 연평균 8 %이상 줄일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과 연간 생산량을 2 8 0만- 2 4 0만

톤으로 유지하는 생산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2 0 0 5년 연탄가격을 30%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

다.

다른 발표자는 등유의 경유 전용방지를 위해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리터당 2 0 0 0년 6 0원에서 2 0 0 4년 1 5 4원

으로 조정한 결과 등유를 사용하는 서민가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난방용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난방용 연료가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외부비용 뿐만 아니라 계층별·에너지원별 형평성이 고려

되어야 하나 등유는 경유 대비 환경비용이 2 0분에 1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열량 기준으로 LNG 대비 1 . 9

배 비싸다는 것이다.

결국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현재 수준인 리터당 1 5 4원으로 동결해 과도한 외부비용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민생용 에너지가격 합리화 방안」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등유 소비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고, 등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동결하고 연탄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고 있다.

산자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연탄가격 보조 때문에 등유 소비가 줄어든다는

말이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 어떻게 제기될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농어촌에서 등유 또는 경유 가격이 비싸 연탄을 대신 사용하는 일은 있다고 들어왔지만 도시에서는 등

유와 연탄 소비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진지 오래이다. 연탄은 주로 산동네의 극빈층이 아니면 사

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강세를 타고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정유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산동네

극빈층의 호주머니를 털어야겠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을 제기하는 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 어느

동네에 사는 자들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원유 수입가격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유 수입액이 기하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판에 말이다.

2 0 0 5년 5월 원유 수입액은 3 3억8 1 0 0만달러로 2 0 0 4년 5월 2 2억9 6 0 0만달러에 비해 50% 가까이 폭증했다. 원

유 도입단가가 배럴당 3 4 . 6 6달러에서 4 7 . 7 1달러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6 6 2 5만배럴에서 7 0 8 6만배

럴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2004년 에너지 수입액도 4 3 2억9 0 0 0만달러로 2 0 0 3년 3 4 1억4 8 0 0만달러에 비해 3 0 %

가까이 급증했다.

D u b a i유(달러/ b b l )

도입단가(달러/ b b l )

도입물량( 1 0 0만b b l )

수입액( 1 0 0만달러)

구 분 2 0 0 3 2 0 0 4 2 0 0 4 . 52 0 0 5 . 42 0 0 5 . 5

원유수입동향

2 6 . 7 9
2 8 . 6 8

8 0 5 . 0 0
23 082

3 3 . 6 4
3 6 . 3 3

8 2 3 . 4 0
29 919

3 4 . 7 5
3 4 . 6 6
6 6 . 2 5
2 296

4 7 . 2 1
4 8 . 4 4
6 2 . 8 8
3 046

4 5 . 4 1
4 7 . 7 1
7 0 . 8 6
3 381

자료) 산업자원부



석유제품의 수급불균형은 정유기업의 노력으로 해결해야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화학저널 2 0 0 5 / 6 / 2 0 >


